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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국  

 

공식 표준의 발표일자: 2009년 3월 26일  

 

용도: 농장견, 목양견  

 

FCI 분류: 

그룹 1 쉽독 & 캐틀 독(스위스 캐틀 독 제외) 

섹션 1 쉽독 

훈련경기대회 미실시.   

 

역사: 오스트레일리언 셰퍼드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현재 우리가 접하는 종

류는 미국에서만 발달했다. 오스트레일리언 셰퍼드라는 이름은 1800년대에 호주에서 미국으로 건

너온 바스크 지방 출신의 양치기들이 붙인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서부의 말 타기 

문화가 로데오 경기나 말 전시회, 영화, 텔레비전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큰 인기를 얻

으면서, 오스트레일리언 셰퍼드의 인기도 점차 높아졌다. 다재다능하고 말을 잘 듣는 타고난 성격 

덕분에 미국의 농장과 목장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미국의 목축업자들은 다양한 재간을 유지하

면서 극히 총명하고 가축 관리 본능이 강한 특성을 가진 개체가 되도록 꾸준히 품종을 개발하였

다. 오스트레일리언 셰퍼드는 눈길을 사로잡는 출중한 외모로 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색

깔과 무늬는 제각기 다르지만,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가족에게 무한한 헌신을 나타낸다. 이처럼 

다양한 특성 덕분에 지금까지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외모: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체고보다 체장이 약간 더 길다. 체구와 뼈의 크기는 중간 정도다. 모

색이 다양해서 개성이 있다. 주의력이 깊고 활기차며 유연하고 민첩하게 움직인다. 몸이 탄탄하고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으나 둔하지 않다. 피모는 적당한 길이에 거친 편이다. 꼬리는 절단하거나 

타고난 형태가 그대로 유지한다.  

 

신체 비율: 어깨 끝부터 엉덩이 끝까지 일직선으로 측정한 체장이 지면에서 기갑까지 측정한 체

고 보다 조금 더 길다. 뼈는 두께가 적당한 편이며 몸이 탄탄하다. 수컷은 남성성이 드러나지만 

투박하지 않아야 한다. 암컷의 몸은 여성성이 드러나면서도 뼈가 가늘지 않아야 한다.   

 

행동/성격: 가축 떼를 몰고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하고 똑똑한 사역견이다. 충성스러우며, 하루 종

일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강하다. 차분하고 너그러운 성격으로 싸움은 거의 하지 않는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머리: 모양이 반듯하며 튼튼하고 단단하다. 전체적인 크기가 몸과 비율이 맞아야 한다.  

 

두부 



3 

 

FCI 표준 No.342 2009.6.5 

 

두개골: 윗부분은 평평하거나 약간 둥글다. 후두부가 조금 튀어나온 경우도 있다. 두개골의 길

이와 너비는 동일하다.  

스톱: 적당히 드러나며 윤곽이 뚜렷하다.   

 

안면부  

코: 모색이 청색의 얼룩무늬(blue merle)이거나 검은색인 경우 코(그리고 입술)는 검은색이다. 모

색이 적색의 얼룩무늬(red merle)과 적색이면 코(그리고 입술)는 적갈색(liver) 또는 갈색(brown)

이다. 모색이 얼룩무늬(merles)인 경우 코에 작은 분홍색(pink) 점이 있어도 허용되나, 생후 1년 

이상인 개에 한하며 코 전체 면적의 2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초과할 경우 중대한 

결점으로 간주된다.  

주둥이: 길이가 두개골 뒷면의 길이와 동일하거나 약간 짧다. 측면에서 보았을 때 두개골 윗면

뒷부분과 주둥이 윗면이 평행을 이루어야 하며, 그 사이에 스톱이 적당한 형태로 명확하게 구

분되어야 한다. 주둥이는 코 쪽으로 갈수록 두께가 약간 얇아지고 끄트머리는 둥글다.    

턱/이빨: 이빨은 튼튼하고 하얗다. 구성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며, 협상 교합이나 절단 교합을 형

성해야 한다.  

눈: 색깔은 갈색(brown), 청색(blue), 호박색(amber) 또는 이 세 가지 색깔에서 변형되거나 혼합

된 색이나 그 색으로 작은 반점(fleck), 대리석 형태의 얼룩 무늬(marbling)까지 포함된다. 아몬

드 모양이며 튀어나오거나 푹 꺼지지 않아야 한다. 모색이 청색 얼룩무늬(blue merle)이거나 검

은색인 경우 눈 가장자리가 청색이며 모색이 적색 얼룩무늬(red merle)과 적색이면 눈 가장자리

가 적갈색(liver) 또는 갈색(brown)이다. 눈에서는 집중력과 총명함, 경계심, 의욕이 드러난다. 눈

빛이 날카롭지만 친근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귀: 세모 모양에 크기와 두께는 중간 정도로 뿌리가 두개골에서 높은 곳에 위치한다. 집중하면 

앞으로 기울거나 귀 안쪽이 보이도록 ‘장미 귀’ 모양으로 젖혀진다.  

 

목: 적당한 길이에 튼튼하다. 약간 아치형이며 어깨와 탄탄하게 연결된다.  

 

몸통 

등선: 등은 곧게 뻗어 있고 탄탄하다. 기갑부터 엉덩이 관절까지 평평하고 탄탄하게 이어진다.  

엉덩이: 적당히 비스듬하다.  

가슴: 넓은 편은 아니나 아랫부분이 앞다리 무릎까지 올 정도로 깊다.  

늑골: 충분히 휘어져 몸 뒷부분까지 길게 이어진다. 흉곽이 가운데가 불룩한 원통 모양이 아니

어야 한다. 

복부 윤곽과 복부: 적당히 홀쭉하다(tuck up).  

 

꼬리: 일자로 곧게 뻗어 있다. 자연적으로 길거나 짧게 태어난다. 절단되었거나(해당 행위가 금지

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자연적으로 짧은 경우 길이가 10 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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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다리  

어깨: 어깨뼈가 길고 납작하며 기갑과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뒤로 충분히 젖혀져 있다. 

앞다리 상부(상완)는 길이가 어깨뼈와 거의 동일하며 어깨선과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연결되어

야 한다. 앞다리는 곧게 이어져 바닥과 수직을 이룬다.   

다리: 곧고 튼튼하다. 뼈가 단단하며 형태는 원보다 타원형에 가깝다.  

발목: 길이는 중간 정도로 아주 약간 비스듬하다. 며느리발톱은 제거해도 된다.  

앞발: 타원형에 다부진 형태로 발가락끼리 밀착되어 있다. 발가락은 위로 볼록하고, 패드는 두

툼하고 탄력이 있다.  

 

뒷다리 

전체적인 형태: 너비는 어깨에서 측정한 앞다리의 너비와 동일하다. 골반과 허벅지 상부가 이루

는 각도 어깨뼈와 앞다리 상부와 같이 거의 직각을 이룬다.  

무릎: 형태가 뚜렷하다. .  

비절(관절): 적당히 굽어 있다.  

비절: 짧고 바닥과 직각을 이룬다. 뒤에서 보았을 때 두 다리가 평행을 이루어야 한다. 며느리

발톱이 없어야 한다.  

뒷발: 타원형에 다부진 형태로 발가락끼리 밀착되어 있다. 발가락은 위로 볼록하고, 패드는 두

툼하고 탄력이 있다. 

 

걸음걸이: 걸음걸이가 매끄럽고 자연스러우면서 편안하다. 균형이 잘 잡힌 자세로 바닥을 크게 포

괄하며 매우 민첩하게 이동한다. 앞다리와 뒷다리는 몸의 정중선과 평행을 이루면서 일직선으로 

움직인다. 보행 속도가 빨라지면 중심을 잡기 위해 발(앞발, 뒷발)이 몸의 중앙으로 모이지만 몸의 

등은 흔들림 없이 평평한 형태를 유지한다. 재빠르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걸음걸이도 

급작스럽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   

 

피모 

 

털: 직모와 곱슬거리는 털의 중간 정도로, 날씨 변화를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길이는 중간 정도다. 하모는 기후에 따라 숱이 다양하게 바뀐다. 머리, 귀, 앞다리 앞부분과 뒷

다리 무릎 아래는 털 길이가 짧다. 앞다리 뒷부분과 엉덩이 부위에는 적당히 긴 털이 덮여 있

다. 목덜미에는 갈기(mane)와 장식 털(frill)이 적당히 형성되는데, 암컷보다는 수컷에서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  

 

모색: 청색 얼룩무늬(blue merle), 검은색(black), 적색 얼룩무늬(red merle), 적색(red)이다. 모든 경

우 흰색(white)이나 황갈색(tan) 무늬가 있거나 없을 수 있으며 특별히 선호되는 종류는 없다. 목 

깃 부분에 흰색 털이 난 경우 기갑 부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목(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가

슴, 다리, 주둥이 하단, 머리에 난 반점은 흰색이어도 무방하다. 몸 아랫부분에서 상부로 올라온 

흰털은 앞다리 무릎에서 그은 수평선을 기준으로 최대 10 cm (4인치)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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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의 흰털은 두드러지지 않아야 한다. 눈과 눈 둘레에도 색이 완전히 발현되어야 한다. 피모

가 얼룩무늬(merles)인 경우 나이가 들수록 색이 짙어지는 특징이 있다. 

 

크기 

체고(기갑까지의 높이): 수컷은 51 – 58 cm (20 - 23인치), 암컷은 46 – 53 cm (18 – 21 인치)가 

적절하다. 몸 크기를 맞추기 위하여 다른 특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결점 요소: 상기 기술된 사항에서 벗어나는 점은 모두 결점으로 간주된다. 각 결점의 중대성은 기

준에 벗어난 정도와 개의 건강 및 복지에 끼치는 영향을 정확한 비율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중대 결점 요소: 

 귀가 쫑긋 서 있거나 축 늘어진 경우  

 피모가 일반적인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  

 

실격 요소: 

 공격적이거나 지나치게 소심한 경우  

 신체나 행동에 비정상적인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 아래턱이 1/8인치 이상 돌출된 경우, 위아래 앞니의 길이가 짧아서 교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교합의 다른 요소가 충족된다면 아래턱이 돌출된 것으로 판정하지 않아야 한

다. 사고로 이빨이 부러지거나 소실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 모색과 상관없이 흰털이 몸 곳곳에 분산되어 난 경우. 기갑과 꼬리 사이, 측면 기준으로

는 앞다리 무릎과 뒷다리의 뒷부분 사이에 분산된 경우에 해당한다.  

 

주의사항: 

 수컷은 정상적인 고환 두 개가 음낭 속으로 완전히 들간 형태여야 한다.  

 기능적으로나 임상학적으로 건강하고 일반적인 형태를 가진 개체에 한하여 교배에 활용

하여야 한다.  

 

 

 


